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복지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
동자 개인과 가족의 삶, 더 나아가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일을 통해 연결되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와 더불어 자신
감, 자존감 그리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상실 등 직업은 개인과 사회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특히, 고령노동자의 경우 사회로부터 재취업의 문이 닫혀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고 새로
운 기술의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회사가 어려운 경우 가장 먼저 퇴직을 강요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의 정보부족도 고령노동자의 취업유지 및 
재취업률 감소의 원인이기도 하다. 고령노동자와 젊은 노동자들이 조화롭게 근무하는 직장문화 수
인구 고령화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은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아닌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바라보는 호주의 




립의 어려움, 고령노동자의 채용과 고용유지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정부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등이 그것이다. 
고령노동자의 취업률 상승은 단순히 개인의 복지 증진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2
년 호주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7% 올릴 경우 2022년까지 국내 총생산은 250억 호주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취
업률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 절감과 은퇴 후의 연금 의존도를 낮추는 등 국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Grattan Institute, 2012).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호주의 최신 사례와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Ⅱ. 고령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시스템
호주 통계청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호주의 총 인구는 약 2천 4백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5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5%인 6백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인구는 전체 고령인구의 33%인 약 2백만 명으로서 전체 노동인구 중 고령노동
자의 비율은 30년 전 10%에서 2016년에는 16%까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나이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55~59세는 약 73.8%, 60~64세
는 56.5%, 그리고 65세 이상은 12.7%로 알려졌다.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율이 2000년 초 세계경제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은 이러한 고령노동
자의 경제활동 참여 추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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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 참여율(매년 6월 기준) 
                          (단위: %)
자료: ABS(2015). 1980~2010 Labour Force Survey.
이와 같이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고령자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
은 수준이지만 일단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경우 새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하기까지 걸리는 실업기간
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가 약 30주, 25~54세 연령대가 49주인데 반해 고령노동자들은 평
균 약 68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실업률의 상승과 더불어 장기간 미취업 상태
에 있는 경우 재취업의 가능성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실업기간 증가는 매우 염려스러
운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RBA, 2014).
또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고령노동자의 약 27%가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
고, 이 중 약 33%의 차별이 취업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는데, 차별을 경험한 고령노동자 중 
약 30%는 이후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5).
그렇다면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
일까?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영역으로는 정부의 지원, 고용 시스템과 고용주 및 사업체의 역할로 나









호주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6년 고령노동자가 차별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호주 정부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고령노동자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
였다.1)
•  고용주와 사회전체에 고령노동자 취업의 사회적 효용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알린다. 
•  고령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없애고 그들의 긍정적 역할을 소개한다.  
•  고령노동자 취업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와 스토리를 전파한다.  
•  최대 고용주로서 실질적으로 채용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고령노동자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넓히도록 한다.  
•  고령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젊은 노동자들에 비해 높다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호주 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는 호주 사회가 고령노동자의 취업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
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노동자의 취업문제는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회적 불
균형의 해소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2. 채용 시스템의 정비
고령노동자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지난 2015년 Skills Check point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45~54세 사이의 근로자들이 고용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남아 있기 위한 방안을 





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커리어 변경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커리어 변경은 동일 직종 내 다른 역
할, 재교육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직종으로의 전직, 전직 기간 중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한 도움
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 테스트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기술 
수준, 취미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며 이후 전문 직업교육기관과 연계된 교육과정이 제
공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5).
또한 호주 정부는 고령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에서 자영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
례로 호주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에서 고령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재출발 임금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15).
특히, 호주 정부는 취업이 아닌 창업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호주에는 창업 인센티브 보
조금 제도(The New Enterprise Incentive Scheme, NEIS)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취업 근로자들
에게 교육 및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mployment, 
2015).
이 제도하에서 고령노동자는 최대 52주간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장 39주 동안 생활 
보조금을 26주 동안 주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현재 6,300명의 미취업 근로자가 이 제도
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참가한 고령노동자는 참가기간 중 노인연금 등 정부 보조금의 
혜택 수령이 금지되는데 이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노동자들은 또한 뉴스타트(Newstart) 보조금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
업을 위한 교육과정 중 지급되는 이 보조금 수령자 중에서 55세 이상은 2015년 6월 247,802명으
로 2008년 154,000명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mployment, 2015).
또한 정부는 고용주로서 정부 발주 계약과 공무원 채용에서 고령노동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
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장 내 다양성의 확보와 취업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
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고령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2016). 이와 더불어 정부는 호주 경제의 최대 고용주로서 유연한 고용
정책을 통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 내에서
근로자 이동의 원활화(지역과 직종 모두에서), 공직으로의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고령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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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기업으로의 진입 및 이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hergold. p., 2015).
3. 고용주 및 사업체의 역할
고령자 취업과 관련하여 회사 내 인사 정책 및 고용주의 의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호주에
서는 차별금지법에 의해 나이,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노동
자의 취업 및 고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 인권위원회는 호주 민간기업들이 도입 ·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소개
하고 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가. 은퇴 준비(Transition to retirement) 
호주 기업은 노동조합과 매년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고령노동자
의 증가에 따라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 · 운영하고 있다. 이 중 
TTR로 불리는 은퇴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계속 고용의 기회를 넓히고, 원활한 은퇴를 
위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유연근무제
희망근로자들에게 주간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줌으로써 고령노동자들로 하여금 건강과 일, 가정의 





다. 고령노동자 인사관리 
고령노동자의 인사관리를 돕기 위해 1976년 창립된 호주 노인협회(National seniors)는 고령노
동자의 인사관리를 위한 검증체계(Tool kit)를 개발하여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주들은 채용 및 교육, 고용에 관한 여러 유용한 정보를 동 협회가 제공하는 ‘one stop 
shop’에서 제공받고 있다.3)4)
라. 리턴십(Returnships)
골드만삭스는 2년 이상 현업에서 떨어져 있던 근로자들이 다시 전문직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리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10주 간의 유급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취업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참여자의 전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Ⅲ. 결론
고령노동자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고령노동자들의 경제력
이 젊은 세대에 비해 낫다고는 하지만 기대수명의 증가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은퇴 연령의 상승은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령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기업에게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없는 곳에 사적 기업의 
자원을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젊은 세대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고령노동자의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3)  http://www.nationalseniors.com.au/be-informed/research/age-management-toolkit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고령노동자가 사회의 짐이 아닌 사회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중요 자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고령자 취업관련 통계
1. 산업별 고령자 취업 현황
2015년 11월 현재 헬스케어와 사회보장 산업이 고령자의 가장 큰 고용시장임. 즉, 전체 고령노
동자의 15.6%(약 33만 명)가 동 산업에 취업 중이며, 교육 및 과학 관련 산업(9.9%)이 그 뒤를 따
르고 있음.
부표 1. 고령노동자(55세 이상) 취업 현황(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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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산업 종사자 중 고령노동자(55세 이상) 비율(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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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고령노동자 취업 관련 OECD 통계(2015년 2분기)
















































































부표 4. 호주 고령노동자 비율
(단위: 명, %)
















2013 1,366,284 368,012 26.9 254,964 18.7 32,343 2.4 655,319 48.7
2014 1,361,355 361,922 26.4 258,146 19.0 35,738 2.6 655,806 48.9




2013 12,119,700 2,551,000 21.0 1,674,200 13.8 413,700 3.4 4,638,900 38.3
2014 12,280,400 2,558,300 20.8 1,750,400 14.3 422,300 3.4 4,731,000 38.5
2015 12,526,700 2,601,100 20.8 1,786,100 14.3 425,600 3.4 4,812,800 38.4
호주 전체 
인구 비율
2015 13.2 11.5 15.1
자료: Figures derived from ABS: 6291.0.55.001 Labour Force, Australia.
부표 5. 호주 공무원 신규 채용자 연령
(단위: %)
구분 45세 이하 45세 이상
호주
신규 채용자 비율 82.9 17.1
전체 공무원 중 비율 51.3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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